
매우 탁월한 기획서는 많지 않았으나, 참신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작

품들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안배하는 과정에

서 선정된 작품이더라도 신청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원사업

의 규모를 늘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일·독립운동사의 구체적 소재 발굴과 활용, 지역 독립운동사의 재조명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이 기대됩

니다.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이라는 본 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적인 표현이나 발표가 아닌, 

새로운 장르의 역동적인 창작과 공연을 제안하는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새로

운 확장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사실을 바탕으로 더욱더 개연성 있고, 입체적인 작품이 준

비·공연되기를 희망합니다.

체계적인 준비 계획과 소재 특성상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계 계획들이 돋보이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참신한 소재 개발과 역사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엿보인 많은 단체들에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단체별 지원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디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

도 높은 작품의 탄생을 위해 본 사업이 부족하나마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 분야에 지원한 다섯 단체의 작품들은 수준이 비슷해 보였으며, 특히 사업 성격에 대한 이해가 뛰

어나고, 이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의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지원사

업의 지속성에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제작 분야의 네 개 단체는 다양한 장르, 소재, 지역 분배를 통해 경

기도민들과 창작의 무대를 통해 만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예

산이 부득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준비 분야와 제작 분야 모두 원활히 사업을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장르의 많은 수작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참신하고 사회참여의 의의를 

갖는 이 작품들 중 지원작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작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원금액을 조정해야 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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